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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유물 또는 벽화 영상매체 특징

(유 )

상의의 기본형으로 현재의 (저고리)
-신라시대에서는 유를 (저고리)라고 불렀다.
-부녀자는 (저고리)를 착용했다.
-의복은 대개 고구려, 백제와 같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고신라에서도 고구려 
고분벽화에 보이는 형태의 장유를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.

(고 )

하의의 기본형으로 현재의 (바지 )이다.
-신라시대에서는 고를 (저고리)라고 불렀다.
-남자는 (저고리)를 입었다.
-남자는 허리까지 이르는 저고리에 통이 넓은 바지를 입었는데(      )는 묶었
다.

(상 )

여자 하의로 현재의 (치마 )이다.
-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오는 치마(겉치마)의 형태는 길이가 길어서 땅에 끌릴 

정도이다.

- 신라시대에는 겉치마 윗부분을 여미어 묶는 끈을 가리켜서 (       )이라 불

렀다.

-신라의 여성복식 가운데 특히 유난히 발달한 기술 가운데 하나로 (       )이

라고 해서 딱정벌레의 일종인 비단벌레의 날개를 가지고 옷이나 마구(馬具)에 

장식하는 것이 있다.

(포 ) 현재의 (두루마기 )이다.
-상류층은 소매가 넓은 (        )포를 착용하였다.

(관모 )
-신라의 상류층에서는 금,은,옥 등으로 만든 금속제 관모를 예복용으로 썼다.
-일반인의 경우 가죽으로 만든 삼각형의 변형모를 많이 썼다.

상대사회 복식-신라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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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유물 또는 벽화 영상매체 특징

(유 )

상의의 기본형으로 현재의 (저고리)
-남녀 모두가 입었던 (저고리)이다.
-남자 저고리는 대략 곧은 (       )에 길이는 허리정도 이다.
-소매통은 좁으며 여밈은 좌임도 있고 우임도 있다.
-여밈의 고정은 (저고리)를 둘러매고 있다.
-주선과 (저고리)이 있고 다양한 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.
-(유    )는 소매가 큰 것도 있고 좁고 긴 것도 있다. 

(고 )

하의의 기본형으로 현재의 (바지  )이다.
-바지의 종류에는 태구고, 대구고, 적황고, (저고리)가 있다.
-(저고리)에 따라 바지를 구분했다.
-남녀 모두 바지를 기복 복식으로 하고 있다.

(상 )

여자 하의로 현재의 (치마 )이다.
-치마는 주로 여인들이 착용했다.
-군은 (저고리)보다 폭을 더해서 미화시킨 것이다.
-서민의 상은 길이가 짧고 폭도 좁았다.

(포 )
현재의 (두루마기 )이다.
-고구려의 포는 남녀 모두가 입었다.
-왕은 (두루마기 )에 백라관을 썼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대사회 복식-고구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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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(두루마기 )위에 포를 입었다.
-상류층의 포는 중국에 영향을 받아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길었다.

(관모)
-신발은 크게 (건귁  ),(건귁  )로 나뉜다.
-(건귁  )는 신발에 목이 있는 형태이다.
-(건귁  )는 신발에 목이 없는 형태이다.



- 5 -

명칭 유물 또는 벽화 영상매체 특징

(유 )

상의의 기본형으로 현재의 (저고리)
-유에 대한 고기록은 양서 열전(列傳)에 (저고리)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, 
이는 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유와 비슷한 모양일 것이다
-(저고리)는 포류에 속하고 유와 포의 중간 길이로 보인다.

(고 )

하의의 기본형으로 현재의 (바지  )이다.
- 백제의 바지에 대한 기록은 왕의 것으로 (       )라는 것이 있는데, 이
는 통이 넓은 푸른색 금직의 화려한 바지라고 할 수 있다.
-<백제 국사도>의 바지를 보면 통이 넓고 밑단에 선을 두른 것을 볼 수 있
고, 양복 바지와 같은 유형으로 (        )을 매지 않고 있다.
 

(상 )
여자 하의로 현재의 (치마   )이다.
-백제의 상 복장은 고구려와 동일하다.
-여인들은 (       )위에 의례적인 경우 상을 착용했다.

현재의 (두루마기 )이다.
-왕은 (       )를 착용했다.
-소매가 큰 것으로 보아 (        )의 영향을 받았다.

(관모)
-신발은 크게 (건귁  ),(건귁  )로 나뉜다.
-(건귁  )는 신발에 목이 있는 형태이다.
-(건귁  )는 신발에 목이 없는 형태이다.

상대사회 복식-백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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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유물 또는 벽화 영상매체 특징

(장신구)

(목걸이)
- 다양한 길이의 목걸이는 (유리, 수정, 마노 등)을 구슬로 만들어 길게 이어 사용
- 중심에 곡옥을 달아 그 무게로 중심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

(귀고리)
- 가야인들이 즐겨 사용
- 옥, 유리, 수정, 마노, 금 등을 사용
- 고리가 큰 (태환식)과 고리 부분이 가는 (세환식) 귀고리가 있다
- 늘어뜨리는 장식 부분이 강화되면서 장식이 복합적이고 무게가 무거워졌다

(팔찌)
-돼지이빨로 만드는 풍속이 이어져 금으로 만든 팔찌도 나타남

(반지)
- 단순한 형태로 현재의 반지와 비슷한 모양을 갖는다

가야 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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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구)
- 혁대 등의 양끝을 고정시키기 위해 대 끝에 고정시키는 (띠고리)
- 도서 기마 민족 사이에서 널리 사용됨

(갑옷) - 갑옷, 투구, 볼가리개, 견갑 등 다양한 갑옷을 제작
- 주로 (철)로 만들었으며, 옷감, 못, 용접 등으로 연결
- 볼가리개까지 있는 갑옷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기마병 복식에서도 볼 수 있다

(복식)

여성
- (삼국시대) 여인들의 복식과 머리 모양이 비슷하다.
- 주름이 표현된 (치마)
- 긴 기장의 (저고리)를 입었고, (허리띠)를 착용
- (두루마기) 같은 겉옷을 착용

남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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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머리에 (관모) 착용, 이는 신라나 백제의 것과 유사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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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사진 영상매체 특징

(관리)

- 깃이 둥근 (단령), 머리에는 (복두)라는 모자를 씀
- (복두)는 신라시대 남성 누구나 착용가능
- 복두의 착용방법은 복두에 달린 네 가닥의 끈을 묶는 방법에 따라 다름
- (단령)은 통일신라의 관리복
- 소매통이 비교적 넓고 풍성
- 허리에 대를 두름
- (고리), (육합화)라 는 장화같이 생긴 신을 신음

(일반 
남성)

- 단령에 복두나 변자 모양의 삼각뿔 모자를 씀
- 길이, 옆선의 트임, 소매의 길이, 소매통의 넓이 등으로 관리의 단령과 구분
- 단령 안에 (바지) 입음

통일신라 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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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군인) - 활동 중심의 옷

(표)를 
두른 
여성

- 현재의 (숄)
- 기본으로 상의(단의), 하의(표상)에 (표)를 두름
- 일반 여성은 두를 수 없었음
- 소매의 크기나 형태로 신분을 달리 표현함
- 높게 올린 머리는 고계의 일종으로 (슬슬전 빗)을 꽂아 장식

(표의)
를 

입은 
여성

- 가장 겉에 입은 옷
- 원피스 형태로, 길이가 길고 가슴 아래에서 허리끈으로 고정
- 동심계 일종의 머리
- 신코가 올라간 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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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사진 영상매체 특징

남자

( 단령, 반비 )
- 매우 긴 겉옷으로, 일반인도 착용하였으나 관리들은 계급에 따라 단령의 색이 
다름
- (통일신라)와 달리 아랫단에 덧댄 단 장식인 (란)이 없음
- 소매가 길고 소매통이 풍성
- 반비는 소매가 상박 중간까지 옴

(허리띠)
- 허리에 헐렁하게 찼음

(복두)
- 복두 뒤쪽에 끈 2개가 늘어진 것이 통일신라의 것과 다름

(신)
- 삼신, 신목이 긴 가죽신을 신었으며, 신코가 두드러지지 않음

여자

(포)
- 길이가 지면까지 오고, 소매가 넓음

(반비)
- 포 위에 입음

(운견)
- 반비 위에 걸침
- 보온의 효과와 장식성이 강함

발해 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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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신구

(대)
- 남성들의 허리띠
- 화려함

(귀고리  ) (목걸이  ) (머리핀  ) (귀이개  )
- 화려함


